
스 마 트

폰 국내 사

용자 2천만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스 마 트 폰

은 사람과

의 소통 수

단을 뛰어넘

어 크리스천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운 콘텐츠

를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가운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감동적인 찬양, 하나님 권능

을 체험한 사

람들의 간증 

등을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송출하는 GCN 방송 모바일 웹 서

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갈수

록 늘고 있는 추세다. 

스마트폰의 인터넷 브라우저 주

소창에 ‘m.gcntv.org’를 입력하면  

메인 화면에서 생방송, 환자기도, 

설교, 찬양, 간증, 집회, 문화, 커뮤

니티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생방송 버튼을 누르면 24시

간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교회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 수요예배, 금요

철야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생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GCN 방송 모바일 웹 서비스 관

계자는 “접속자가 계속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앞으로 다국어 버전

과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라

고 전했다. 

가나안선교회 감경호 집사(39)

는 “스마트폰에 GCN 방송을 즐겨

찾기를 하고 수시로 접속해 은혜

받고 있다.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설교 및 특송, 금주의 성경 암송 구

절 등을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했다. 

또한 벨기에 노현숙 선교사(에

노만민교회 담임, 42)는 “주로 설

교와 GCN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24시간 방송이라 시차도 상관없

고 출장 다닐 때 노트북을 소지하

지 않아도 와이파이(무선 랜) 존에

서 스마트폰으로 예배와 다니엘철

야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

우 좋다”라고 말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빛이신 하나님 나라이므로 원수 마귀  사단이 근접할 수 없
다. 그런데 누가 천국을 침노하며 어떻게 빼앗는다는 것일까?   

홍해를 걸어서 건넌 사람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례의 의미를 알아본다. 

파워, 온몸으로 찬양하는 기쁨 !
세계 최고의 팀을 지향하며 다양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능위원회 ‘파워 워십팀’을 소개한다.   

마음까지 맑게 하는 아름다운 오로라 빛    
우리 교회 성도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오로라 빛 속에는 여
러 가지 형상들이 나타나 천국의 아름다움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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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 본당과 마당 등에서 성도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형형색색의 화려한 오로라 빛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진들은 연말연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촬영한 것이다. 아름다운 빛 안에 갖가지 다양한 형상이 찍혀 성
도들에게 믿음과 천국 소망을 더해 주고 있다.  

“느껴보세요~ 오로라 빛 형상에 담긴 하나님 사랑”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GCN 방송‘모바일 웹 서비스’  

주사랑선교회 창립 8주년 기념예배 및 설 잔치

새터민들의 모임인 주사랑선교회

(지도교사 박상준 목사)가 지난 1월 

22일, 우리 교회 2성전에서 창립 8주

년 기념예배 및 설 잔치를 열었다. 

강사 신동초 목사는 설교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13년 

만에 일약 총리가 된 요셉처럼 하

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딜 가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흉년과 기근에서 일

가족 70명을 구해 주신 것처럼 여

러분의 기도로 인해 두고 온 가족

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

름으로 축원한다”며 권능의 손수

건(행 19:11~12)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주사랑선교회 회원들은 미소를 

띤 얼굴로 “마음에 쏙 와 닿는 설

교였다. 행사 또한 흐뭇하고 즐거

웠다”라고 말했다.


